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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 규제 하에서 식품 

소비 행태에 관한 분석

                     이 진 형*

요 약
이 논문은 대형마트의무휴업일 규제 하에서 소비자들의 식품구입행태를 분

석하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13∼2021년 식품소비행태조사 주구

입자용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식료품 구입을 

위해서 전통시장을 주로 이용할지라도 할지라도 대형마트에서 다른 식료품

을 구입해야할 가능성이 높았다. 소비자가 대형마트를 주로 이용하면 식료

품 구입 장소를 다변화하여 전통시장을 이용할 가능성이 낮아졌다. 그리고 

2021년 자료를 이용하여 소비자들이 식료품 구입을 위해서 대형마트와 전

통시장을 선택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을 때에 소비자들은 평일이나 주말에 

상관없이 대형마트를 전통시장보다 선호할 가능성이 높았다. 다만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 접근성의 편의, 친절한 서비스”라는 제한된 조건을 고려하여 

전통시장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었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소비전환 효과는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 규제를 시행하였을 초기보다 현재에 약해졌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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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Ⅰ. 서   론

대규모점포 등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유통산업발전

법｣이 2012년 1월 17일에 공포되어 시행되어왔다. 2022년 ｢유통산업발전

법｣ 제12조의2에 따를 때에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는 영업시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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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한을 받거나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 한다. 동법 제12조의2 제4항에 

근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 정책에 따라서 오프라인 대형마트인 이마트, 홈플러스 등과 대기업에

서 운영하는 중․소형 슈퍼마켓인 이마트에브리데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이 규제를 받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하, 대형마트)1)에 대한 이러한 규제는 시행 초기부터 타

당성에 대해서 논란을 일으켜 왔다. 더욱이 언론보도2)에 따르면 최근에 대

형마트에 대해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규제에 대한 폐지 논의가 급속하게 

진행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해당 규제와 관련하여 여러 집단들의 이해관

계3)가 얽혀 있기 때문에 규제 개선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많이 발

생하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규제 개선에 대한 논의

는 대형마트의 관련 이해집단과 전통시장 관련 이해집단 등으로 구성된 공

급자 관점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에 대응하여 규제의 타당성을 반박하거나 뒷받침하는 서로 상반된 

내용의 연구들도 주로 공급자 측면의 관점에서 진행되어 왔다. 우선, 정진

욱․최윤정(2013)은 대형소매점 영업제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서 대형소매점의 영업제한 규제가 대형소매점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과 규제 

관련 당사자의 비용․편익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들은 

2011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4개 대형소매점4) 총 376개의 점포에 

대해서 일별 매출액(소비액) 자료를 수집하여 대형소매점에 대한 영업제한 

규제가 대형소매점의 소비액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는데 대형소매점에서

의 소비액은 영업제한으로 인해 월평균 2,307억원이 감소하였고 전통시장

으로의 소비 전환액은 월평균 448∼515억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소비자의 

혼잡비용은 월평균 165억원으로 추산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영

 1) 대형마트 등은 오프라인 대형마트와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중․소형 슈퍼마켓을 의미

하며 이하에서는 이를 통칭하여 대형마트로 명기하도록 한다.

 2) 김영배 기자․유선희 기자(2022.12.28.), “대형마트 영업 규제 폐지 수순…의무휴

업일 온라인 배송 허용”, 한겨레 신문.

 3) 한상형 기자(2022.12.26.),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업 폐지, 휴무일 평일 전환...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코스트코 온라인 배송 규제는?”, 한국강사신문.

 4) 4개의 대형마트와 4개의 SSM(super-supermarket), 롯데마트, 메가마트, 이마

트, 홈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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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제한으로 인한 대형소매점의 매출액 감소폭은 크고 이에 비해서 전통시장

으로의 소비 전환액은 상대적으로 작으며 소비자의 혼잡비용은 오히려 증가

하였기 때문에 정진욱과 최윤정은 대형소매점 영업제한의 타당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서 신승만(2014)은 서울시 4개 구역의 소상공인 1,000명과 

소비자 600명을 대상으로 2014년 8월 4∼15일 동안에 실태조사를 실시하

였는데 7월의 한 달 동안에 의무휴업일과 의무휴업이 없는 일요일 간의 매

출액에 대해서 증감여부를 조사하였으며 의무휴업으로 인한 소비자의 구매

패턴에 대한 변화도 살펴보았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 중 

51.2%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때문에 평소보다 10.2%의 매출액 증가가 

있었다고 응답하였고 소비자 응답자의 17%가 의무휴업 때문에 소비구매처

가 변화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의무휴업은 

서울의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소폭이라도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고 소비자의 

구매패턴도 변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수기(2017)는 142개 이마트 점포의 2011년 1월∼2013년 11월

까지의 총154주의 주별 매출액 데이터를 활용해 대형마트 규제의 영향을 

실증분석 했는데 의무휴업일 규제 도입의 전․후(before․after)로 이마트 

전국 점포 매출액은 5.16∼12.47%까지 줄어든 것으로 추정하였다. 하지

만 의무휴업일 규제 도입 초기부터 꾸준히 해당 일에 휴업을 한 점포와 동 

규제에 적용을 받지 않았던 점포 간의 매출액 차이가 규제 도입 전․후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매출액 감소가 규

제 도입에 기인한 것인지 혹은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상기 선행 연구들이 규제 도입 전․후로 1∼2년간의 변화를 분

석하였다면 서용구․조춘한(2019)은 규제 도입 이후에 5년간의 변화를 분

석하였다. 그들은 신한카드 가맹점(2010년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과 

신한카드 소비자(2012년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에 대해서 신한카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특정 상권의 소비증가율을 추세분석 하였는데 대형마

트의 소비 증가율은 2016년 기준 전년대비 6.4% 감소하였고 전통시장의 

소비 증가율은 2016년 기준 전년대비 3.3% 감소하였다고 분석하였다. 이

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그들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 정책은 효과 달성에 실패하였다고 진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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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정진욱(2018)은 대형마트 영업 규제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종합

하여 평가하였는데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던 선행연구

들은 대형소매점 영업제한이 소형소매점의 매출액을 늘렸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고 평가하였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거나 실제 

매출액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선행연구들은 대형소매점의 영업제한이 소

형소매점의 매출액을 늘리지 않았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외에도 김남현 외(2016)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면 대형마트

의 매출액 감소율보다 전통시장의 매출액 증가율이 더 크다고 분석하였지만 

유통산업의 전체의 매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였고 이원우 외

(2017)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규제가 대형마트의 일별 매출액을 감소시

키면서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일별 매출액을 증가시키지만 중기적으로 소비

자들은 준대규모점포(SSM)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분석하였다. 마지

막으로 정환 외(2020)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가 집객효과를 유

발하여 상호 보완관계에 있는 음식업종, 식품소매업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였다. 

앞에서 언급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공급자라고 할 수 있는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과 대형마트의 매출액을 주로 분석하였다. 매출액은 공급자와 소

비자의 거래가 균형을 이룬 결과물이면서 경제적 효과를 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매출액 변화가 

직접적으로 대형마트의 규제에서 유발된 것인지는 일부 불명확한 측면이 있

다.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의 매출액은 관련 지역의 상권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새로이 출현하는 유통채널과의 경쟁 관계 등으로부터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매출액의 변화가 대형마트의 규제에서 유발된 것인지를 확인하

려면 관련 지역의 상권을 대표할 수 있는 변수들을 충분히 통제하면서 유통

채널 간의 경쟁관계도 명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의 선행연구들

이 이러한 측면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볼 수 있는지는 다소 불명확하다.

상권을 대표하는 변수나 유통채널 간의 경쟁관계 등을 명확하게 포착하기 

어렵다면 소비자의 소비행태를 충분히 분석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앞에서 언급한 일부 선행 연구들이 소비행태를 분석하고 있지만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전․후로 소비액의 변화 또는 구입처의 변화 정도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소비행태에 대해서 충분히 분석하고 있는지도 불분명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 규제 하에서 식품 소비 행태에 관한 분석  47

하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규제는 직접적으로는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것이

지만 간접적으로는 소비자의 소비 활동을 규율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소비

자가 평일에만 대형마트에서 식료품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소비 활동을 하

는 경우에 주말에 주로 실시되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규제는 해당 소비

자의 소비 활동을 전혀 규율하지 못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소비

자가 전체 소비자 중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규제는 소비전환이라는 그 목적 자체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대형마트와 동네 슈퍼마켓을 주로 이용하는 소비자도 해당 규제

에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따라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규제의 타

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소비 활동에 대한 정밀한 연구가 필요

하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규제가 2012년에 시작

되어 10여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유통 시장에 다양한 유통채널이 등장

하였고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해당 규제와 시장 변화에 적응하여 소비 패턴

을 변화시켰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규제의 효

과를 매출액의 유의미한 변화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고려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식품소비

행태조사를 이용하여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규제 하에서 2021년에 식료품

을 구입하는 소비자 행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즉, 소비자의 주된 식

료품 구입방법,5) 구입 시기(시간대), 구입 빈도 등을 분석하여 2021년에

도 소비자들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규제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지 

등을 살펴보려고 한다. 또한 식품소비행태조사가 2013년부터 실시된 점을 

고려하여 일부 분석에 대해서 2013년부터 2021년까지의 시간적 추이를 살

펴보고 특정 식품소비행태가 강화되었는지 혹은 약화되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그리고 2021년 자료를 이용하여 소비자들이 식료품 구입을 위해서 

대형마트나 전통시장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소비

자들이 식료품 구입을 위해서 전통시장을 방문하기 위한 조건을 검토하기로 

한다. 

 5) 구입 방법은 소비자가 온라인․오프라인으로 구입하는지, 오프라인으로 구입한다면 

주된 구입 장소는 어디에서 주로 구입하는지 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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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규제 하에서 

소비자의 식료품 구입행태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년 식품소비행태조사 중에서 주구입자용 데이터를 이용하여 소비자가 

대형마트를 방문할 경우에 전통시장도 방문할 조건부 확률과 전통시장을 이

용할 경우에 대형마트를 이용할 조건부 확률을 도출하고 이 둘의 차이점이 

소비행태와 관련하여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비교․분석한다. 그리고 이

러한 조건부 확률의 시간적 추이도 분석한다. 다음으로 2021년 식품소비행

태조사를 이용하여 소비자가 식료품 구입을 위해서 대형마트나 전통시장을 

이용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정부가 어떠한 개선방향을 취해야 하는지를 서술한다. 

Ⅱ. 소비자의 식료품 구입행태 분석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규제는 대형마트를 이용하

는 소비자들이 해당 규제 때문에 의무휴업일에 대형마트를 방문하지 못하고 

대신에 전통시장(재래시장)을 이용하여 전통시장의 매출액 증진에 도움이 

될 것(소비의 전환효과)이라는 추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추

정이 규제 시행 당시에는 효과가 있었을지라도 규제 시행 이후에 1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여전히 효과가 있을 지는 불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

어서 식료품 구입을 위한 방법으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것 이

외에도 온라인 채널 등의 대체 유통 채널이 상당히 발전하여 왔기 때문에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지정은 2020년 이후에 전통시장의 매출액 증대에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실시한 2021년 식품소비행태조사에 따르면 식료

품 구입을 위해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주 구입 장소(1․2순위)로 이용

하는 소비자들도 온라인으로 식료품을 구입하기도 한다. <표 1>의 대각선 

하단은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으로 식료품을 구입하는 경향이 높은 응답자

들의 빈도를 나타낸다. 오프라인으로 식료품을 구입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온라인으로 식료품을 구입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다만 오프라인으로 

식료품을 구입하는 빈도가 높은 소비자들은 온라인으로도 식료품을 구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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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에 전통시장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유통 채널을 통해서 식료품을 구입할 가능성은 있다. 

<표 1> 대형마트, 전통시장을 주로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온․오프라인 소비 행태(Online 

and offline food consumption patterns of consumers who mostly visit 

super-supermarket and conventional(traditional old) market)

(단위: 명)

구분
오프라인 식료품 구입 빈도

합계
1 2 3 4 5 6

온라인 

식료품 

구입 빈도

2 1 5 3 0 0 0 9

3 1 14 7 1 1 0 24

4 2 22 16 17 2 0 59

5 0 34 27 9 6 0 76

6 1 30 15 7 0 5 58

7 2 95 150 95 10 29 381

합계 7 200 218 129 19 34 607

출처: 2021년 식품소비행태조사(주구입자)에서 저자 작성.

Source: The Consumer Behavior Survey for Food 2021.

주: 1. 매일  2. 주 2∼3회  3. 주 1회  4. 2주일에 1회  5. 1달에 1회  6. 그보다 드물게.

Note: 1. every day  2. 2∼3 times a week  3. once a week  4. once every two 

weeks  5. once a month  6. occasionally.

한편, 소비의 전환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지를 검토하기 위

해서 소비자가 전통시장을 이용한다는 조건 하에 대형마트를 이용할 확률과 

대형마트를 이용한다는 조건 하에 전통시장을 이용할 확률을 도출하여 비교

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2021년 식품소비행태조사의 주구입자용 자료를 활용하였다. 

식품소비행태조사6)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대한민국 거주 중인 만 19

세 이상 75세 미만인 식품 주구입자와 가구원(성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

제․사회․인구 특성에 따른 식품소비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식품소비

행태에 대해서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가구 방문 면접 조사이다. 2021

년도 식품소비행태조사는 3,318가구가 조사에 참여하였는데 가구의 권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수도권이 49.9%, 충청권 11.0%, 호남권 11.0%, 강원권

이 3.0% 등으로 나타나고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분포를 살펴보면 1인 가

 6) 이계임․김상효․신성용․심환희․박인호(2021), ｢2021 식품소비행태조사 기초분

석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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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및 2인 가구가 각각 30.7%, 27.1%, 3인 가구 21.5%, 4인 가구 

19.1% 등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가구주는 남성이 68.9%, 여성이 31.1%

였으며 가구주 연령은 30대 이하가 25.1%, 40대 22.4%, 50대 25.3%, 

60대 19.9%, 70대 이상이 7.3%였다. 

다만 식품소비행태조사는 2013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규제가 도입된 2012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식품소비행태에 대해

서는 분석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해당 규제가 도입된 직후인 

2013년부터 개별 소비자의 식품소비행태7)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규제

의 효과가 점차 강화되었는지 혹은 약화되었는지 등을 분석할 수 있어서 규

제 도입의 효과를 추정해 볼 수 있다. 

2021년 식품소비행태조사는 설문지 응답자에 대해서 식료품을 주로 어

디에서 구입하고 해당 구입 장소를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8)하고 있

다. 또한 설문지 응답자에게 오프라인 식료품점을 방문하여 식료품을 구입

하는 빈도 및 식료품을 구입하는 시간대 등에 대해서도 질문9)하고 있다. 

이 중에서 구입 장소(1순위, 2순위)에 대한 질문을 이용하여 전통시장을 

이용할 경우에 대형마트를 이용할 조건부 확률과 대형마트를 이용할 때에 

전통시장을 이용할 조건부 확률을 도출한다. 소비자가 식료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중첩적으로 이용하면 할수록 두 확률의 값은 

각각이 1에 가깝게 될 것이며 두 확률의 차이도 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식료품 구입을 위해서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전통시장을 이용

하는 확률이 전통시장을 이용한다는 조건 하에 대형마트를 이용할 확률보다 

작다면 대형마트를 주로 이용하는 소비자는 규제를 회피하여 식료품 구입 

장소를 이미 다원화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반해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대형마트를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이것은 소비자가 전통시장에서 구입할 수 없는 식료품을 대형

마트에서 구입하기 때문10)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대형마

 7) <표 3>, <표 4)에서 시간적 추이를 언급하고 있음.

 8) 2021년 식품소비행태조사 질문지 번호: A2 및 A2-1.

 9) 2021년 식품소비행태조사 질문지 번호: A1-2 및 A3.

10) 신승만(2014)은 대형마트보다 동네슈퍼 및 전통시장의 상품경쟁력이 취약하다고 

언급하였다. (신승만(2014),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따른 소상공인 매출 증대 실태 

및 정책적 시사점｣, 서울도시연구, 15(4), 1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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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에 대한 의무휴업일 규제의 소비전환 효과는 상당히 약화된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조건부 확률을 도출하기 위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 실시한 2021년 식품행태조사의 주구입자용 자료에서 식료품구입 장소 

1, 2순위 자료를 추출하여 다음과 같은 <표 2>를 작성하였다. 1순위는 식

료품구입 장소 중에서 1순위로 가는 곳을 의미한다. 2순위는 식료품구입 장

소 중에서 2순위로 방문하는 곳을 의미한다. 1∼11까지의 번호는 각각의 

구입 장소를 의미한다. 대형마트에 해당하는 구입 장소는 2, 3번이며 전통

시장은 4번에 해당된다. 

<표 2> 2021년 선호하는 식료품 구입 장소 (favorite places to shop for food, 2021)

(단위: 명)

2 순위
합계

1 2 3 4 5 6 7 8 9 10

1 

순위

1 43 234 422 338 4 2 11 2 24 1 1,081

2 123 14 207 81 3 4 17 5 10 1 465

3 429 236 59 302 5 10 78 13 13 6 1,151

4 266 59 165 12 0 2 0 1 0 0 505

5 2 1 3 4 1 0 0 0 0 0 11

6 1 1 1 1 0 1 0 0 0 0 5

7 12 10 28 0 2 1 12 3 3 0 71

8 0 1 2 0 0 0 0 2 0 0 5

9 15 0 1 1 0 0 1 1 1 0 20

10 1 0 0 2 0 0 0 0 0 0 3

11 1 0 0 0 0 0 0 0 0 0 1

합계 893 556 888 741 15 20 119 27 51 8 3,318

출처: 2021년 식품소비행태조사(주구입자)에서 저자 작성.

Source: The Consumer Behavior Survey for Food 2021.

1, 2순위에 관계없이 전통 시장(구입 장소 4)에서 식료품을 구입한다는 

조건 하에서 대형마트(구입 장소 2, 3)에서도 식료품을 구입할 확률 혹은 

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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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순위에 관계없이 전통 시장(구입 장소 4)에서 식료

품을 구입한다는 조건 하에서 대형마트(구입 장소 2, 3)에서도 식료

품을 구입할 확률

□ : 는 1순위 구입 장소, 는 2순위 구입 장소를 의미하고 

는  구입 장소를 선택한 응답자의 수

분모는 2021년 식품행태조사에서 1, 2 순위에 관계없이 식료품 구입을 

위해서 전통시장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소비자들의 총수를 의미한다. 다만 

1, 2 순위에서 전통시장만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소비자들은 중복으로 계산

되기 때문에 한번을 빼주었다. 분자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면서 대형마트를 

이용한다고 응답한 소비자들의 총수를 의미한다. 이를 이용하여 2021년 식

품행태조사에서 1, 2순위에 관계없이 전통 시장(구입 장소 4)에서 식료품

을 구입한다는 조건 하에서 대형마트(구입 장소 2, 3)에서도 식료품을 구입

할 확률 혹은 비율을 계산하면 0.49가 나온다. 즉, 2021년을 기준으로 식

료품 구입을 위해서 전통 시장을 주로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약 50%가 대

형마트를 이용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상기 분석에는 일부 불필요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예

를 들어서 1, 2 순위에서 4, 1을 선택한 소비자의 경우에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 규제로 소비 선택의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 해당 소비자

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에도 식료품을 구입에 제한을 받거나 불편함을 느

낄 가능성이 상당히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식료품 구입 장소의 1, 2순위가 

대형마트 및 전통시장이 아닌 경우를 모두 제외하고 전통시장(구입 장소 4)

에서 식료품을 구입한다는 조건 하에서 대형마트(구입 장소 2, 3)에서도 식

료품을 구입할 확률(혹은 비율)을 재계산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는다. 

계산된 결과에서 살펴보듯이 식료품에 대한 구입 장소를 전통시장과 대형마

트로 제한할 경우에 식료품 구입을 위해서 전통시장을 주로 이용한다고 응

답한 소비자의 약 98%는 대형마트도 같이 이용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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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식료품 구입 장소로 대형마트를 이용한다는 조

건 하에 전통시장을 이용할 확률은 0.24이다. 더욱이 식료품 구입 장소를 전

통시장과 대형마트로 제한하면 해당 조건부 확률은 0.54가 된다. 식료품 구

입 장소를 제한하지 않던지 혹은 제한하던 지에 상관없이 식료품 구입 장소

로 대형마트를 이용한다는 조건 하에 전통시장을 이용할 확률이 항상 작다. 

      






   
 



            

      
  (3)

  




   (4)

구입 장소를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로 제한하면 전통시장을 이용할 조건 하

에 대형마트를 이용할 확률이 1에 근접한다. 이것은 소비자가 전통시장만으

로는 필요한 모든 식료품을 구입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며 소비

자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서 구입하는 식료품의 종류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대형마트를 이용한다는 

조건 하에 전통시장을 이용할 조건부 확률이 항상 작다는 것은 해당 소비자

들은 전통시장을 이용하지 않고서도 필요한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

을 의미할 수 있으며 식료품 구입 장소가 다원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규제의 소비전환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 왜

냐하면 전통시장을 식료품 구입 장소로 주로 이용하는 소비자는 대형마트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대형마트를 식료품 구입 장소로 주로 이용하는 소비자

는 전통 시장을 이용할 필요성이 낮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하 <표 3>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식료품구입을 위해서 선호하는 

구입 장소 1, 2순위에 관계없이 전통시장을 이용한다는 조건 하에 대형마트

를 이용할 확률(   )과 식료품에 대한 구입 장소를 전통시장과 대

형마트로 한정하였을 경우에 구입 장소 1, 2순위에 관계없이 전통시장을 이

용한다는 조건 하에 대형마트를 이용할 확률(   )을 나타낸다. 이

와 함께 대형마트를 이용한다는 조건 하에 전통시장을 이용할 확률도 각각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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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조건부 확률 결과 값 비교 및 추이(comparison and time-trend of 

conditional probabilities)

연도        

2020 0.447 0.947 0.253 0.554

2019 0.516 0.957 0.264 0.534

2018 0.446 0.954 0.250 0.510

2017 0.506 0.956 0.339 0.626

2016 0.440 0.918 0.316 0.658

2015 0.566 1.000 0.504 0.860

2014 0.550 1.000 0.418 0.831

2013 0.489 1.000 0.498 0.886

출처: 2013-2020년 식품소비행태조사(주구입자)에서 저자 작성.

Source: The Consumer Behavior Survey for Food, 2013-2020.

<표 3>에서 살펴보듯이 전통시장을 이용한다는 조건 하에 대형마트를 이

용할 조건부 확률, 두 개는 안정적인 값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대형마트를 

이용한다는 조건 하에 전통시장을 이용할 두 확률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것은 전통시장을 식료품 구

입 장소로 주로 이용한다면 다른 식료품 구입을 위해서 대형마트를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소비자의 행태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서 대형마트를 식료품 구입 장소로 주로 이용할 경우에 

전통시장보다는 식료품 구입을 위해서 다른 대체 구입 장소를 이용할 가능

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즉,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규

제 하에서 소비자들은 전통시장보다는 다른 대체 구입 장소를 찾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한편 대형마트 및 재래시장에 접근성이 모두 좋을 때 지금까지와 동일한 

방식으로 조건부 확률을 도출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즉, 식료품 구입 장

소로 1, 2 순위에 관계없이 대형마트 및 전통시장을 선택한 이유가 각각 거

리가 가깝거나 교통이 편해서일 경우로 범위를 한정하여 상기에서 도출한 

조건부 확률을 재산출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앞의 <표 3>

에 대한 조건부 확률은 임의의 가구를 랜덤하게 추출하였을 경우에 대형마

트 및 전통시장을 이용할 조건부 확률이었다면 다음의 결과는 대형마트 및 

전통시장으로의 접근성을 통제한 조건부 확률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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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대형마트 및 재래시장에 접근성이 좋을 때 조건부 확률 결과 값(conditional 

probability given good accessibility to super-supermarket and 

conventional(traditional old) market)

연도         해당 사례수 총 관측치

2021 0.357 1.000 0.147 0.556 60 3,318

2020 0.105 0.286 0.077 0.200 59 3,335

2019 0.118 0.286 0.059 0.167 59 3,337

2018 0.179 0.625 0.143 0.278 86 3,437

2017 0.194 0.538 0.127 0.481 108 3,061

2016 0.127 0.636 0.156 0.467 110 3,290

출처: 2016-2021년 식품소비행태조사(주구입자)에서 저자 작성.

Source: The Consumer Behavior Survey for Food, 2016-2021.

다만,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대형마트 및 전통시장을 접근성의 편리

함 때문에 동시에 이용한다고 응답한 관측치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6년부터 2021년까지를 분석하였다. 전반적으로 총 관측치에 비해서 사

례수가 매우 작기 때문에 표의 결과에 유의미한 의미를 부여하기가 쉽지 않

지만 작은 사례수 및 급격한 값의 변동 때문에 신뢰성이 특히 의심이 되는 

2019년과 2020년의 결과값을 제외하면 2016∼2018년 및 2021년에 전

통시장을 이용한다는 조건 하에 대형마트를 이용할 확률은 증가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그리고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규제의 소비전환 효과가 약화되었을 가능

성이 높은 또 다른 이유도 있다. 다음 <표 5>는 2021년 식품행태조사에서 

응답자인 주구입자들이 오프라인 식료품을 구입하는 빈도와 시점(시간대)을 

나타낸다. 단, 구입 장소 1, 2순위를 (2,4), (3,4), (4,2), (3,2), (4,4)

로 제한하여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식료품 구입 시점과 관련하여 1∼3까지는 평일에 구입하는 것이고 4∼6

은 주말에 구입하는 것이다. 또한 식료품 구입 빈도와 관련하여 1∼3까지는 

비교적 자주 식료품을 구입하는 것이며 4∼6까지는 식료품을 매우 드물게 

구입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상기 <표 5>를 분석해보면 대부분의 소비자

들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규제에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추정을 

할 수 있다. 

우선 식료품 구입 빈도를 살펴보면, 오프라인으로 비교적 자주 식료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이외에도 식료품을 구입할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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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오프라인 식료품을 구입하는 빈도 및 시점(frequency and time to buy food 

in offline)11)

(단위: 명)

오프라인 식품 구입 시점12)

합계
1 2 3 4 5 6

오프라인 

식품을 

구입하는 

빈도13)

1 0 6 1 0 0 0 7

2 20 108 30 13 29 1 201

3 25 79 36 31 52 1 224

4 32 51 15 10 26 0 134

5 3 8 0 5 3 0 19

6 3 20 2 2 7 0 34

합계 83 272 84 61 117 2 619

출처: 2021년 식품소비행태조사(주구입자)에서 저자 작성.

Source: The Consumer Behavior Survey for Food 2021.

가 많기 때문에 해당 규제의 영향을 받기 어렵다. 즉, 선호하는 구입 장소에

서 식료품을 구입하는 방법을 여러 날에 걸쳐서 다양하게 분산시킬 수 있어

11) 2021년 식품소비행태조사 질문지 번호: A2. 식료품 구입을 주로 어디에서 하시나

요? 주로 구입하는 곳부터 순서대로 두 곳만 말씀해 주세요. (1) 1순위   (2) 2순

위

1. 동네 슈퍼마켓(대기업 운영 제외) 

2.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중소형 슈퍼마켓(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 슈퍼,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 

3. 오프라인 대형마트(이마트, 하나로클럽,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4. 전통시장(재래시장) 

5. 백화점 

6. 친환경 식품 전문점(생협, 유기농 전문점, 초록마을, 한 살림 등) 

7. 온라인 쇼핑몰(인터넷, 모바일, 해외직구, 라이브커머스 등) 

8. TV 홈쇼핑(TV 시청 후 홈쇼핑 온라인몰 구입 포함) 

9. 편의점 

10. 오프라인 독립된 로컬푸드 마켓(지역 특산물 판매점 포함, 매장 내 샵인샵 형태

(통합계산) 제외) 

11. 기타(기록: )

12) 2021년 식품소비행태조사 질문지 번호: A3. ○○님께서는 오프라인 식료품 구입한 

경우, 주로 언제 구입하시나요?

1. 평일 오전(해가 뜰 때부터 정오까지) 2. 평일 오후(정오부터 해가 질 때까지)

3. 평일 밤(해가 지고 매장 영업 종료까지) 4. 주말 오전(해가 뜰 때부터 정오까지)

5. 주말 오후(정오부터 해가 질 때까지) 6. 주말 밤(해가 지고 매장 영업 종료까지)

13) 2021년 식품소비행태조사 질문지 번호: A1-2. ○○님 댁에서는 평소 오프라인 식

료품점을 방문하여 식품을 얼마나 자주 구입하시나요?

1. 매일 2. 주 2~3회 3. 주 1회 4. 2주일에 1회 5. 1달에 1회 6. 그보다 드물게 

7. 구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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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해당 규제에 적용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 그리고 한 달에 한번 혹은 그 

이하 등의 방식으로 오프라인에서 식료품을 구입한다고 할지라도 식료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날짜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과 겹칠 가능성은 매우 낮아

진다.

한편 오프라인 식료품 구입 시점을 살펴보면 평일에 식료품을 주로 구입

할 경우에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규제의 영향에서 자유롭다. 그리고 주말

에 식료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주말이 반드시 일요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욱이 해당 규제에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오프라인 식료품의 

구입 빈도 및 시점을 각각 4∼6으로 볼 때에 이에 대한 응답 비율은 약 

8.6%(=53/619, 53=10+5+2+26+3+7)이다. 결론적으로 식료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주로 이용한다고 응답한 소비자들은 

주로 평일에 식료품을 구입하거나 비교적 빈번하게 식료품을 구입하기 때문

에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규제에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추정된다.

이와 함께 2013, 2017, 2021년에 식료품 구입 장소 1, 2순위 중에서 

적어도 한 곳이 전통시장이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과 응답자 수는 점차

적으로 감소하였지만 식료품 구입 장소가 1, 2순위 중에서 적어도 한 곳이 

대형마트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과 응답자 수는 점차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규제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하

는 소비자의 수는 점차적으로 감소하였지만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수는 점차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분석된다. 

<표 6> 식료품 구입 장소 중 적어도 한 곳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인 응답자

(respondents who necessarily visit either conventional(traditional 

old) market or super-super market for food purchase)

  (단위: %, 명)

연도

구입 장소

(1, 2순위) 

전통시장

구입 장소

(1, 2순위) 

대형마트

구입 장소

(1, 2순위)

기타* 

구입 장소

(1, 2순위)

동네슈퍼마켓 

총 응답자 

수

2013 63.6% 61.3% 4.1% 56.9% 3,018

2017 48.7% 72.8% 3.3% 56.1% 3,061

2021 37.2% 76.7% 7.0% 58.2% 3,318

출처: 2013, 2017, 2021년 식품소비행태조사(주구입자)에서 저자 작성.

Source: The Consumer Behavior Survey for Food, 2013, 2017, 2021.

주: * 6. 친환경 식품 전문점, 7. 온라인 쇼핑몰 8. TV 홈쇼핑.

Note: 6. eco-friendly food store 7. online shopping mall 8. tv home sho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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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규제 하에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

자의 수는 점차적으로 감소하였고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수는 점차

적으로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된다. 구입 장소 1, 2순위 중에서 적

어도 한 곳은 전통시장을 이용할 조건 하에 대형마트를 이용할 확률은 거의 

변화가 없었고 구입 장소 1, 2순위 중에서 전통시장이 있다고 응답한 소비

자들 중에서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주로 평일에 혹은 주1회 이상

으로 식료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된다.

Ⅲ. 식료품 구입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1. 모형의 설정

다음은 식료품 구입 장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자 한다. 즉,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규제 하에서 어떠한 요인들 때문에 소

비자들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선택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이를 분석

하기 위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1년 식품소비행태조사 중 주구입자

용 일부 자료를 다항로짓모형(multinomial logit model)에 적용하였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2021년 식품소비행태조사의 주구입자용 자

료를 살펴보면 응답자에게 식료품 구입 장소에 대해서 우선 순위를 2순위까

지 선택하도록 질문14)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임의의 소비자가 식료품 구

14) 2021년 식품소비행태조사 질문지 번호: A2. 식료품 구입을 주로 어디에서 하시나

요? 주로 구입하는 곳부터 순서대로 두 곳만 말씀해 주세요. (1) 1순위 (2) 2순위

1. 동네 슈퍼마켓(대기업 운영 제외)

2.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중소형 슈퍼마켓(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 슈퍼,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

3. 오프라인 대형마트(이마트, 하나로클럽,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4. 전통시장(재래시장)

5. 백화점

6. 친환경 식품 전문점(생협, 유기농 전문점, 초록마을, 한 살림 등)

7. 온라인 쇼핑몰(인터넷, 모바일, 해외직구, 라이브커머스 등)

8. TV 홈쇼핑(TV 시청 후 홈쇼핑 온라인몰 구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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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을 위해서 대형마트를 주로 이용하고 가끔씩 전통시장을 이용할 경우에 1

순위는 대형마트, 2순위는 전통시장이라고 응답할 것이다. 1순위와 2순위

에 대해서 각각 11개의 선택이 있기 때문에 (1순위, 2순위) 선택 조합에 

대해서 총 121개의 선택 조합이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표 7>에서 

(12)는 응답자가 1순위로 동네 슈퍼마켓(대기업 운영 제외)을 선택하고 2

순위로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중․소형 슈퍼마켓을 선택하는 경우를 의미한

다. 이 중에서 200개를 초과하는 관측치가 있는 선택 조합을 나타내면 다

음 <표 7>과 같다. 이러한 경우에 구입 장소는 (12) (13) (14) (23) 

(31) (32) (34) (41) 경우로 한정된다. 또한 이러한 선택 조합은 다항로

짓모형에서 종속변수로 사용되었다. 

<표 7> 식료품 구입 장소 1,2 순위를 특정하게 한정할 경우에 관측치 분포(frequency 

table in case of at least 200 observations according to choice 

categories for best 2 food purchase places)

(단위: 명)

1, 2순위 12 13 14 23 31 32 34 41 합계

관측치 234 422 338 207 429 236 302 266 2,434

출처: 2021년 식품소비행태조사(주구입자)에서 저자 작성.

Source: The Consumer Behavior Survey for Food 2021.

주: 1. 동네 슈퍼마켓(대기업 운영 제외)  2.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중․소형 슈퍼마켓(홈플

러스 익스프레스, 롯데 슈퍼 등)  3. 오프라인 대형마트(이마트, 하나로클럽 등)  4. 전

통시장(재래시장).

Note: 1. small independent grocery stores  2. medium or small-sized grocery 

stores  3. large-scale discount stores  4. traditional old market.

한편 구입 장소 선택을 (12) (13) (14) (23) (31) (32) (34) (41) 경

우로 한정한 후, <표 8>에 다음과 같은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우선 식료품 구입 장소를 선택한 이유를 독립변수로 선택15)하였다. 예를 

9. 편의점

10. 오프라인 독립된 로컬푸드 마켓(지역 특산물 판매점 포함, 매장 내 샵인샵 형태

(통합계산) 제외)

11. 기타 (기록:   )

15) 2021년 식품소비행태조사 질문지 번호: A2-1. 식료품 구입 장소로 (A2의 1순위 

응답)을 주로 이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 1순위   (2) 2순위   

1. 품질이 좋아서  2. 가격이 저렴하니까  3. 거리가 가깝거나 교통이 편해서 

4. 직접 배달해 주므로  5. 식료품 이외의 다른 상품도 같이 구입할 수 있어서 

6. 상품이 다양하므로  7. 친절하고 서비스가 좋아서  8. 지역산 농식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9. 기타(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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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서 식료품 구입 장소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인 (34)를 선택한 응답자

가 이러한 선택을 한 이유에 대해서 “1순위로 품질이 좋아서, 2순위로 가격

이 저렴하니까”라고 응답하면 1, 2를 선택할 것이다. 다만 모형을 간결하게 

하고 자유도를 줄여서 모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1순위, 2순위 선택을 

하나로 결합하여 구입 장소 선택 이유라는 8개의 더미 변수로 만들었다.

<표 8> 식료품 구입 장소 1,2 순위를 특정하게 한정할 경우에 구입 장소 선택 이유 1, 2 

순위(reasons to select food purchase places in case of at least 200 

observations according to choice categories for best 2 food 

purchase places)

 (단위: 명)

구분
구입 장소 선택 이유 (2순위)

합계
1 2 3 4 5 6 7 8

구입 장소 

선택 이유 

(1순위) 

1 6 204 224 34 68 40 2 1 579

2 129 12 172 19 46 36 29 5 448

3 131 247 34 91 168 106 84 7 868

4 6 6 16 1 11 10 2 0 52

5 21 18 40 9 4 165 7 4 268

6 25 31 23 3 97 1 17 3 200

7 2 3 3 0 1 3 0 1 13

8 1 1 2 1 0 1 0 0 6

합계 321 522 514 158 395 362 141 21 2,434

출처: 2021년 식품소비행태조사(주구입자)에서 저자 작성.

Source: The Consumer Behavior Survey for Food 2021.

예를 들어서 응답자가 구입 장소 선택 이유 1순위, 2순위에 대해서 1, 1

이라고 응답하면 구입 장소 선택 이유 더미 변수 1∼8에는 (1, 0, 0, 0, 0, 

0, 0, 0)만으로 표기하였고 응답자가 구입 장소 선택 이유 1순위, 2순위에 

대해서 3, 4로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더미 변수를 (0, 0, 1, 1, 0, 0, 0, 

0)로 표기하였다. 

다음으로 1회 평균 식료품 구입 금액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표 9>

는 구입 장소를 (12) (13) (14) (23) (31) (32) (34) (41)인 경우로 한

정하였을 때에 1회 평균 식료품 구입 금액과 전체 자료에서 1회 평균 식료

품 구입 금액을 나타낸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두 집단이 크게 다르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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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1회 평균 식료품 구입 금액(average food purchase value)

(단위: 명, 원)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한정) 2,434 58,988.5 42,580.2 5,000 300,000

(전체) 3,318 59,955.1 43,473.4 5,000 300,000

출처: 2021년 식품소비행태조사(주구입자)에서 저자 작성.

Source: The Consumer Behavior Survey for Food 2021.

한편 오프라인 식료품을 얼마나 자주 구입하는지(빈도)도 독립변수로 활

용하였다. <표 10>은 식료품 구입 장소가 (12) (13) (14) (23) (31) 

(32) (34) (41)인 경우일 때에 응답자의 오프라인 식료품점 방문 빈도를 

나타낸다. 응답자의 약 78%가 적어도 주 1회 정도는 식료품을 구입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응답의 결과를 6개의 더미변수를 이용하여 표시하였

다. 예를 들어서 응답자가 매일 식료품을 구입한다면 (1, 0, 0, 0, 0, 0)으

로 표기하였다. 

<표 10> 오프라인 식료품점 방문 빈도(frequency of visits to offline food stores)

(단위: 명)

구분 관측치

매일 23

주 2∼3회 839

주 1회 1,044

2주일에 1회 332

1달에 1회 89

그보다 드물게 107

합계 2,434

출처: 2021년 식품소비행태조사(주구입자)에서 저자 작성.

Source: The Consumer Behavior Survey for Food 2021.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식료품을 언제 구입하는지(시간대)를 독립변수로 

활용하였다. <표 11>은 식료품 구입 장소가 (12) (13) (14) (23) (31) 

(32) (34) (41)인 경우일 때에 응답자가 오프라인 식료품을 언제 구입하

였는지를 나타낸다. 응답자의 70%가 평일에 주로 식료품을 구입하는 경향

을 보였다. 이러한 응답의 결과를 6개의 더미변수를 이용하여 표시하였다. 

예를 들어서 응답자가 평일 오후에 식료품을 주로 구입한다면 (0, 1,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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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으로 표기하였다. 

<표 11> 식료품 구입 장소 1, 2 순위를 특정하게 한정할 경우에 식료품 구입 시간대

(time to buy food in case of at least 200 observations according to 

choice categories for best 2 food purchase places)

(단위: 명)

구분 관측치

평일 오전(해가 뜰 때부터 정오까지) 139

평일 오후(정오부터 해가 질 때까지) 1,015

평일 밤(해가 지고 매장 영업 종료까지) 558

주말 오전(해가 뜰 때부터 정오까지) 216

주말 오후(정보부터 해가 질 때까지) 483

주말 밤(해가 지고 매장 영업 종료까지) 23

합계 2,434

출처: 2021년 식품소비행태조사(주구입자)에서 저자 작성.

Source: The Consumer Behavior Survey for Food 2021.

한편 종속 변수와 독립변수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다항로짓모형을 구성

하였다. 

    


 

 exp 
exp 

(5)

여기에서 는 구입 장소에 대한 선택으로 응답자의 개별 선택은 (12) 

(13) (14) (23) (31) (32) (34) (41) 중에 하나이다. 즉, ∈
{         }이다. 다음으로 독립변수 

는 각각의 개별 관측 값에 대해서 식료품 구입 장소 선택이유2, …, 구

입 장소 선택 이유8, 1회 평균 식료품 구입 금액, 오프라인 식료품 구입 빈

도2,…, 오프라인 식료품 구입 빈도8, 오프라인 식료품 구입 시간대2,…, 

오프라인 식료품 구입 시간대8로 구성하였다. 다만, 여기서 식료품 구입 장

소 선택이유1, 오프라인 식료품 구입 빈도1, 오프라인 식료품 구입 시간대1

은 나머지 식료품 구입 장소 선택이유 더미변수와 오프라인 식료품 구입 빈

도 및 오프라인 식료품 구입 시간대 더미변수에 대한 각각의 기준값

(reference 혹은 baseline)으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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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항로짓모형의 계수(coefficient)를 추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

은 방법을 이용하였다. 즉, 아래 식에서 살펴보듯이 기본(baseline) 선택 

를 기준(reference 혹은 baseline)으로 다른 경쟁 선택 에 대한 계수

 ⋯  를 추정하는 것이다. 결국 기본 선택을 기준으로 경쟁 선택에 

대해서 로그 오즈(Odds)16)를 도출한 후에 이에 대해서 선형회귀 분석을 

실시하여 독립변수들에 대한 계수 값을 추정한다. 

  

   
exp   ⋯ 
exp   ⋯ 

 exp   ⋯     exp ⋯  (6)

log   
   

    
 ⋯

 (7)

2. 결과 해석

다항로짓모형을 이용하여 계수 값을 추정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우선 기본이 되는 선택은 (31)이다. 즉, 식료품 구입 장소에 대해서 대

형마트 및 동네 슈퍼마켓을 1, 2순위로 선택한 경우를 기본 선택으로 정했

다. (31)을 기본 선택으로 정할 경우에 7개의 경쟁 선택이 남는다. 따라서 

7개의 선형회귀에 대한 계수 값을 <표 12>와 같이 추정하였다. 

4개 이상의 선형회귀 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는 독립

변수들은 “저렴한 가격, 가까운 거리나 교통 편리, 식료품 이외의 다른 상품

에 대한 구입 가능성, 친절과 서비스, 평일 오후, 주말 오전과 주말 오후”이

다. 동네슈퍼, 대기업이 운영하는 중․소형 슈퍼마켓, 오프라인 대형마트, 

전통시장을 식료품 구입 장소로 1, 2순위 내에서 이용하는 응답자들은 앞에

서 열거한 이유들 때문에 평일 오후 및 주말 오전․오후에 주로 해당 장소

들을 이용한다고 개략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결과를 세부적으

로 살펴보려고 한다.

16) 조건부 오즈(conditional odds)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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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기본 선택 (31)을 매개로 하여 경쟁 선택 (12)와 (14)를 비교하거

나 (13)과 (14)를 간접적으로 비교할 수도 있다. 즉, 대기업이 운영하는 

중․소형 슈퍼마켓, 대형마트, 전통시장이 식료품 구입 장소로서 2순위인 

경우에 중․소형 슈퍼마켓과 전통시장을 비교하거나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비교하게 된다. 

먼저 (12)와 (14)를 비교하는 경우에 식료품 구입 장소 선택 이유 중에

서는 저렴한 가격, 식료품 이외의 다른 상품 구입 가능성, 오프라인 식료품 

구입 시기에서는 평일 오후, 주말 오전 및 주말 오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우선, 경쟁 선택 (12)에서 저렴한 가격의 계수는 0.661의 값을 가

진다. 소비자가 식료품 구입 장소로 (31)을 선택할 확률에 대한 (12)를 선

택할 확률의 비율이 가격이 저렴한 경우에 품질이 좋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  배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소비자들은 가격이 저렴하다면 

(31)을 선택할 확률에 대한 (12)를 선택할 확률의 비율이 품질 좋은 식료

품을 찾기 위해서 (31)을 선택할 확률에 대한 (12)를 선택할 확률의 비율

보다 1.937배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쟁 선택 (14)에서는 저렴한 가격의 계수가 1.136의 값을 가진다. 

따라서 소비자가 식료품 구입 장소로 (31)을 선택할 확률에 대한 (14)를 

선택할 확률의 비율이 가격이 저렴한 경우에 품질이 좋은 경우보다 상대적

으로 ≈  배 크다고 볼 수 있다. 경쟁 선택 (12)와 (14)가 모

두 기본 선택 (31)를 기준으로 하고 식료품 구입 장소로 1순위를 공통적으

로 동네 슈퍼마켓(대기업 운영 제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

다면 품질이 좋은 경우보다 소비자는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중․소형 슈퍼마

켓보다는 전통시장(재래시장)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간략

하게 언급하면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 때문에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중․소형 

슈퍼마켓보다 전통시장을 더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된다. 

다음으로 식료품 이외의 다른 상품도 구입할 가능성에 대한 변수를 상기

와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경쟁 선택 (12)의 경우에 계수값이 -1.778이다. 

따라서 소비자가 식료품 구입 장소로 (31)을 선택할 확률에 대한 (12)를 

선택할 확률의 비율이 품질이 좋을 때보다 식료품 이외의 다른 상품의 구입 

가능성이 있을 때에 상대적으로 ≈   배 작다고 볼 수 있다. 환

언하면, 소비자들은 식료품 이외의 다른 상품도 구입할 경우에 (31)을 선택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 규제 하에서 식품 소비 행태에 관한 분석  67

할 확률에 대한 (12)를 선택할 확률의 비율이 품질 좋은 식료품을 찾기 위

해서 (31)을 선택할 확률에 대한 (12)를 선택할 확률의 비율보다 0.169배 

작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경쟁 선택 (14)인 경우에 소비자가 식료품 구입 장소로 (31)을 

선택할 확률에 대한 (14)를 선택할 확률의 비율이 품질이 좋을 때보다 식료품 

이외의 다른 상품의 구입 가능성이 있을 때에 상대적으로 ≈   

배 작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쟁 선택 (12)과 (14)가 모두 기본 선택 

(31)를 기준으로 하고 식료품 구입 장소로 1순위를 공통적으로 동네 슈퍼

마켓(대기업 운영 제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식료품 이외에 다

른 상품 구입 가능성이 있을 때에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중․소형 슈퍼마켓

보다는 전통시장에 갈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고 추정할 수 있다. 유사

한 논리로 소비자는 평일 오후 및 주말 오후에 전통시장보다는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중․소형 슈퍼마켓에 갈 확률이 높다고 추정된다. 이와 같은 방법

으로 경쟁 선택 (13)과 (14)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대형마트 및 동네 슈퍼를 1, 2순위로 하는 기본 선택 (31)과 전통

시장과 동네 슈퍼를 1, 2순위로 하는 경쟁 선택 (41)을 비교하여서도 대형

마트와 전통시장 중에서 소비자들이 어디를 방문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추정

할 수 있다. 2순위 선택은 동네 슈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선택 

(31)과 경쟁 선택 (41)은 3과 4를 비교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를 위해서 (41)을 선택한 경우에 다항로짓모형의 분석결과를 살펴보

기로 한다.

우선 식료품 구입 장소 선택 이유를 나타내는 독립변수인 저렴한 가격, 

가까운 거리나 교통 편리 및 친절한 서비스의 계수가 양의 값을 가진다. 예

를 들어서 다른 조건은 일정하게 변함이 없고 소비자들이 식료품 가격 수준

만을 고려한 후, 식료품 가격이 저렴할 경우에 소비자의 대형마트 방문 확

률에 대한 전통시장 방문 확률의 비율이 품질이 좋은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소비자들은 저렴한 식료품을 찾을 수 있다면 대형마

트보다 전통시장에 방문할 의사가 품질 좋은 식료품을 찾기 위해서 대형마

트보다 전통시장에 갈 의사보다 더 크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은 

접근의 편의성이 높다면 대형마트에 갈 확률에 대한 전통시장으로 갈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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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율이 품질 좋은 식료품을 찾기 위해서 대형마트에 갈 확률에 대한 전

통시장에 방문할 확률의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것이다. 그리고 소

비자들은 서비스가 친절하다면 대형마트에 갈 확률에 대한 전통시장에 갈 

확률의 비율이 품질 좋은 식료품을 찾기 위해서 대형마트에 갈 확률에 대한 

전통시장에 방문할 확률의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오프라인 구입 시기(시간대)를 나타내는 독립변수들은 모든 계

수들이 음의 값을 가진다. 예를 들어서 평일 오후에 대형마트에 대한 전통

시장에 갈 비율이 평일 오전에 대형마트에 대한 전통시장에 갈 비율보다 상

대적으로 더 작다고 할 수 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소비자들은 평일 오

전보다 평일 오후에 전통시장보다는 대형마트에 더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다.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은 평일 오전과 비교해서 평일 밤, 주말 오전․

오후․밤에 전통시장보다는 대형마트에 갈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된다. 

식료품 구입 장소를 선택하는 이유와 오프라인으로 식료품을 언제 구입하

는지를 종합적으로 생각해본다면 소비자들은 평일이나 주말에 관계없이 전

통시장보다는 대형마트에 갈 가능성이 높지만 전통시장의 식료품 가격이 저

렴하거나 혹은 전통시장으로의 접근성이 개선되거나 서비스에 대한 개선이 

이뤄진다면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에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관련 변

수들에 대해서 추정된 계수의 크기를 고려할 때에 전통시장의 식료품 가격 

인하, 접근성 개선, 서비스 질 개선 등이 이뤄진다고 할지라도 소비자들은 

전통시장보다는 대형마트에 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Ⅵ. 결   론

지금까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규제 하에서 소비자들의 식료품구입행태

를 분석하였고 소비자들이 대형마트 및 전통시장을 구입 장소로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살펴보았다. 식료품구입행태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통시장을 식료품 구입을 위해서 이용한다고 할지라도 대형마트에

서 다른 필요한 식료품을 구입해야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소비자가 대

형마트를 주로 이용한다면 식료품 구입 장소를 다변화하였기 때문에 전통

시장 이외의 대체 구입 장소를 선별해 두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 규제 하에서 식품 소비 행태에 관한 분석  69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규제로 인한 소비전환 효과는 약해질 가능성이 높

아진다.

그리고 식료품 구입을 위해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선택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을 때에 소비자는 일정한 조건에서는 평일이나 주말에 상관없이 

대형마트를 전통시장보다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소비자가 “저렴한 가

격, 편리한 접근성, 친절한 서비스”라는 제한된 조건을 고려하여 전통시장

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지만 소비자가 이러한 요소를 고려한다고 할지라도 

대형마트를 상대적으로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고려할 때에 적어도 식료품 구입 측면에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

다. 아울러 정부가 규제 대신에 전통시장이 식료품에 대해서 저렴한 가격

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가 전통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다양한 지원 방안도 심

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서 어떤 점포가 친절한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비자가 쉽게 평판 조회를 할 수 있도

록 시스템을 설치․유지하는 데에 정부가 지원하는 것도 전통시장을 육성

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 또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

의 문제 등은 관련 법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하나의 규제 안에 여러 가지 목적을 담을 경우에 해당 규제에 대해서 사후 

평가가 어려워져서 향후에 규제에 대한 개선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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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uses “The Consumer Behavior Survey for Food 2013∼

2021” to analyze food purchase behaviors under the regulation to 

establish closedown of super-supermarket on mandatory days. 

Since consumers to prefer old-fashioned conventional markets can 

not buy all necessary foods only from the old markets, they tend to 

visit super-supermarkets. Moreover, consumers who favor super- 

supermarkets do not necessarily go to the conventional markets due 

to various alternatives for food purchase. Thus,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 which aims to switch consumption from the super- 

supermarket to the old markets on the mandatory days is likely to 

dimin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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